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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에가 나방이 되어 하늘을 날기 위해

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. 변화의 

과정마다 성장통을 겪지만 누구의 도

움도 없이 기어코 푸른 하늘을 자유하

게 됩니다. 우리 아이들도 아픔의 과

정을 겪지 않는다면 자유함도 없습니

다.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듯이, 새

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, 우리 아이들

도 각자의 테두리를 아름답게 깨고 나

와 웃을 수 있도록 응원해 봅시다. 우

리가 그렇게 변화 했듯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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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 솜씨 우리 가족 | 



■ 일시 : 2012년 8월 6일(월)~8일(수)

■ 장소 : 안성 영락수양관

■ 주소 :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가솔리 270-2(031-672-3370)

■ www.ansungyoungrak.com

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형제이며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.

우리의 하나 됨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. 

2012년 한마음수련회가 개최됩니다.

예수님 안에서 함께 쉼을 얻고 사랑을 나누도록 준비합시다.


